
- 107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3. Vol. 28, No. 1, 107 - 126

이미지 기반 SNS에서의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신체대화와 신체감시의 역할†

이 수 민 조 옥 귀‡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이미지 기반 SNS에서의 외모 상향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

체대화와 신체감시의 다중 직렬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만 25세 이하 여대생 220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식이태도 검사지, SNS 상향비교 척도, SNS 신체

대화 질문지, 신체감시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관분석, 다중 직렬 매개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대화는 신체감시와는 무관하게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감시는 신체대화

와는 무관하게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대화와 신체감시는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순차적인 선후 관계를 통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SNS 이용자들의 이상섭식행

동에 대한 순차적, 복합적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을 사전에 진단·예

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행동적, 심리적 토대 자료를 구축하였다.

주요어: 이미지 기반 SNS에서의 상향비교, 이상섭식행동, 신체대화, 신체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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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은 배고픔을 해소하는 수단인 동시에, 심리

적 안녕감, 정서적 만족감, 안정감, 지각된 즐거움,

행복감을 얻는 방략이기도 하다. 인간은 일차적으

로는 공복을 해결하고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신

체적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지만,

부차적으로는 일상의 즐거움과 심리적, 정서적 만

족·안정 등을 느끼기 위해 섭식을 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특정 음식을 단시간에 집

중적으로 대량 섭취하는 것은 주변에서 흔히 목

격할 수 있는 현상이다. 섭식을 통해 심리적, 정서

적 만족감과 안정감, 즐거움 등을 지각하게 되면,

신체적 에너지를 얻는 것에 못지않게, 일상생활과

삶을 긍정적, 낙관적으로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홍혜정,

2022). 이런 의미에서 규칙적, 안정적인 섭식행동

은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촉진하고 삶에 대한 긍

정적 태도를 함양하는 필수 요소가 된다(김미애,

2014). 따라서 각종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 표준적

인 섭식행동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신체적 문제와

함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

도 초래할 수 있다.

정상적, 표준적인 섭식행동을 벗어나서 거식이

나 폭식, 의도적인 섭식 통제 행동, 보상 행동 등

을 수시로 반복하거나 습관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이상섭식행동’(disordered eating behavior)이라고

한다(Garner, Olmsted, Bohr, & Garfinkel, 1982).

이상섭식행동은 당사자의 심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고 치유하

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이화정, 2009). 이상

섭식행동은 개인적 성격이나 가족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 생물학적 원인 등 다차원적 요인으

로 인해 발생하며(Polivy & Herman, 2002;

Tylka, & Subich, 2004), 그중에서도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날씬하거나 마른 체형을 개

인적 매력 또는 철저한 자기 관리의 표상인 것처

럼 은연중에 강요하면서 가치 편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중 미디어의 영향력이 현대 사회에서

워낙 막강한 데다(Stice & Shaw, 1994; Vaughan

& Fouts, 2003),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보통신기

술 발전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해, 이런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로들이

훨씬 다양해졌다. 그중에서도 최근 10여 년간 대

중들에 대한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각종 부작용과

폐해도 동시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

이다.

SNS, 특히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이미지 기

반 SNS는 불특정 다수 개인의 일상, 라이프 스타

일, 문화적·사회적 이벤트, 소비 생활 등을 막대한

분량의 이미지를 통해 공유·확산시키는 글로벌 핵

심 매체이다(배성환, 2011). SNS를 통한 이미지

공유 활동은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왜곡되고 편

향된 가치를 반강제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개인들

이 무의식중에 날씬하거나 마른 체형에 집착하도

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부정적인 신체상을 주입

시키거나(정수인, 2020; Cohen, Newton-John, &

Slater, 2017; Holland & Tiggemann, 2016; Meier

& Gray, 2014), 이상섭식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Meier & Gray, 2014). SNS에서는 타인들이 전달

하는 소식·정보의 홍수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노

출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모, 재

력, 학력, 소비 수준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 비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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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율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Goethals, 1986;

Mussweiler, Ruter, & Epstude, 2006). 사회 비교

(social comparison)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

과의 사회적 비교를 토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

향이 있다(Festinger, 1954;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오프라인과는 달리 SNS에서는

비동시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기 이미지의 과장,

윤색, 미화, 왜곡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런

속성을 활용하여 적지 않은 개인들이 자신의 장

점이나 유리한 측면만을 과대 포장하거나 아예

사실 왜곡 수준의 조작된 이미지와 메시지 등을

제작하여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과대 포장되거나 미화된 자아 이미지 혹은 삶의

화려한 단면들이 SNS에서 사실 검증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해당 정보를 접한 이용

자들은 무의식중에 사회적 상향비교에 노출될 수

있다(Feinstein et al., 2013; Vogel, Rose, Roberts,

& Eckles, 2014).

상향비교(upward social comparison)는 자신보

다 우월한 사람들과 외모, 체형, 학력, 재력, 가정

환경, 생활 수준, 경제 활동 등을 비교하는 행위이

며, 이는 자신과의 교류, 상호작용이 빈번하거나

직·간접적인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

동적,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양혜승, 2015;

Gilbert, Giesler, & Morris, 1995; Goethals, 1986;

Suls, Martin, & Wheeler, 2002). 상향비교는 비교

대상과 비슷해지기 위해 노력하려는 목적의식이

나 자기 계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Lockwood & Kunda, 1997), 반대로 자존감과 자

부심을 떨어뜨리고 부정적 자기 평가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상향비교 이후 자

신이 상대방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절감함으로

써, 좌절감, 자괴감 심화와 주관적 행복감 감소

(Wheeler & Miyake, 1992), 질투 유발(Reis,

Gerrard, & Gibbons, 1993; Salovey & Rodin,

1984), 적대감 상승(Testa & Major, 1990) 등 부

정적 정서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SNS에서의

상향비교는 오프라인 환경 또는 전통적인 매스미

디어로 인해 일어나는 상향비교보다 유해하다고

보고되었다.

Fardouly, Pinkus와 Vartanian(2017)은 여대생

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미디어, 소셜미디어, 오프

라인 일상에서 진행되는 외모 상향비교의 영향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모 상향비교는 세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의 상향비교가 다른 두 영역에서의 상향비교보다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Fardouly et al., 2017).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매력적인 여성 사진을 SNS에서 접한 젊은 여성

들이 부정적인 신체상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Haferkamp & Krämer, 2011; Hogue &

Mills, 2019; Kim & Park, 2016; Tamplin,

McLean, & Paxton, 2018). 그중에서도 높은 품질

의 이미지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인스타그램에서

는 매력적인(혹은 매력적인 것처럼 과대 포장된)

여성들과의 외모 상향비교에 수시로 노출됨으로

써, 외모·신체 불만족과 자존감 하락을 유발하게

된다(Bue, 2020). 실제로 인스타그램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외모·신체 불만족으로 인한 우울 증상이

심해졌고, 타인들을 많이 팔로잉할수록 더욱 강도

높은 부정적 상향비교가 일어났다고 보고되었다

(Lup, Trub, & Rosenthal, 2015). 외모나 신체에

대한 상향비교의 경향성은 남성보다 여성이(이장

한, 조아라, 2013), 정상인보다 섭식장애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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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chert, Nickert, Caffier, & Tuschen-Caffier,

2009)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2003)의

연구에 의하면, 외모 상향비교는 여대생들의 신체

불만족과 섭식장애의 중요 예측 인자로 확인되었

다. 18∼35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Bailey와

Ricciardelli(2010)의 연구에서도 외모 상향비교가

빈번할수록 신체불만족과 섭식장애가 높아졌다.

Blechert 등(2009)은 섭식장애의 일종인 신경성

폭식증 환자(실험군)와 정상인(대조군)에게 각각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높고 낮

은 사람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안구 움직임을 측

정·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경성 폭식증 환자는

정상인들보다 신체질량지수가 낮은 이미지에 오

래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폭

식증 환자들의 체형 상향비교 경향이 높다는 사

실을 시사한다. 아울러, 체형 상향비교는 폭식증

환자들의 신체 만족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상향비교는 성취 불가능한 기준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외모 상향비교

를 반복하는 여성들은 부정적 자기 평가에 빠지

기 쉽고, 체중 증가, 우울증 심화, 신체 불만족,

이상섭식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Leahey,

Crowther, & Mickelson, 2007; Tiggemann &

Kuring, 2004).

한편, SNS에서 외모·체형 상향비교를 자주 하

는 여성들일수록 자신의 외모·신체가 상향비교 대

상인 여성들처럼 이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Rodin, Silberstein, &

Striegel-Moore, 1984), 불만 해소 및 위안을 위해

자신과 상황이 비슷한 다른 여성들과 신체를 주

제로 한 대화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Sharpe, Naumann, Treasure, &

Schmidt, 2013). 이와 관련하여, 김효진과 임성문

(2015)은 여자 청소년들의 빈번한 소셜미디어 이

용이 또래와의 신체대화 및 유명 연예인 숭배를

촉진한다고 보고하면서, 이런 행동들이 이상섭식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신체대화는 ‘또

래끼리 나누는 신체상과 몸무게에 관련된 폄하

적 대화’를 뜻하며(Nichter & Vuckovic, 1994;

Ousley, Cordero, & White, 2007에서 재인용), 과

체중과 식습관에 대한 걱정 토로, 외모·행동 비교,

외모 개선 방법 탐색 등도 포함한다(Ousley et

al., 2007). 신체대화는 주로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

사이에서 진행되며, 신체대화에 과도하게 몰입하

게 되면 우울증, 낮은 자존감, 과도한 외모 투자,

신체 관련 인지 왜곡, 신체 불만족, 정신 건강 문

제 등을 유발하게 된다(Arroyo & Harwood, 2012;

Arroyo, Segrin, & Harwood, 2014; Rudiger &

Winstead, 2013; Shannon & Mills, 2015). 아울러,

신체대화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가 개인적 욕구

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집착

하면서, 자신의 몸무게나 체형을 강도 높게 비판

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비하적, 부정적 성격을 지

닌다(Britton, Martz, Bazzini, Curtin, &

LeaShomb, 2006). 그런데, 신체대화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정작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

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수동적, 타율적이다

(Rudiger & Winstead, 2013).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는 신체대화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날씬하거나 마른 체형이 이상적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심화될 수 있고, 외모에 과도하

게 집착하게 되어, 무리한 다이어트 등 건강 유

해 행동을 자행하게 된다(Mills & Fuller-



이미지 기반 SNS에서의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신체대화와 신체감시의 역할

- 111 -

Tyszkiewicz, 2017). 실제로 다수의 연구가 여성

들의 신체대화 참여 빈도와 신체 불만족, 섭식장

애 등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Clarke,

Murnen, & Smolak, 2010; Ousley, Cordero, &

White, 2008; Salk & Engeln-Maddox, 2011).

Ousley 등(2008)은 미국 남녀 대학생 272명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 DSM-Ⅲ 섭식장애 기준을 충

족한 사람이 미충족인 사람들보다도 더욱 빈번하

게 신체대화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수

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비하적 신체대화

는 과도한 체중 감소 및 신체 불만족을 야기할

뿐 아니라(Arroyo, Segrin, & Andersen, 2017;

Haines, Neumark- Sztainer, Eisenberg, &

Hannan, 2006), 단식, 구토와 같은 섭식장애 행동

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adowitz, Knatz,

Maginot, Crow, & Boutelle, 2012; Mills &

Fuller-Tyszkiewicz, 2016). 특히, 젊은 여성들은

나이 많은 여성들보다 신체대화에 더욱 많이 노

출되는데, 이들은 섭식장애 위험이 가장 높은 사

회 집단이기도 한 관계로, 신체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Tzoneva,

Forney, & Keel, 2015).

과거에는 여성들 간 신체대화가 오프라인에서

소규모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SNS를 매개로 대규모로,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더구나 SNS 특유의 강력한 확산성, 접근성,

편재성(ubiquity),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권유진,

2016), SNS 신체대화의 부정적 영향력이나 파급

력은 오프라인의 제한된 신체대화보다 훨씬 거대

하고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오프라인상

의 구두 기반 신체대화는 당사자 2∼3인의 일회

성 대화로 끝나는 반면, SNS 신체대화는 전자 텍

스트(메시지)와 이미지 등을 활용함으로써, 실시간

관련 디지털 데이터가 구축되는 데다, 이 데이터

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확산·공유되고,

이후로도 데이터 가공, 재확산·재공유, 데이터 재

가공 등의 반복적, 지속적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용자들을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SNS 신체

대화는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되거나 외모 지상주

의, 외모 숭배주의, 사회적 외모·체형 불안 등과

같은 사회적 트렌드까지도 창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오프라인 신체대화와는 비교 불가의

막강한 구조적, 시스템적 영향력을 지니게 된

SNS 신체대화의 의미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SNS 상향비교가 빈번한 신체대화를 유발하고 이

어서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하

고자 한다.

한편, SNS 상향비교와 신체대화 등을 통해, 대

화 상대방 또는 불특정 다수 타인이 자신의 신체

를 객체화해서 바라보는 시선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이용자들은 비슷한 유의 신체대화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외부 관찰자의 관점

을 내재화’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감시자가 된다

(McKinley & Hyde, 1996; Fredrickson &

Roberts, 1997). 이런 경향은 남성 관찰자의 성적

시선을 내재화하는 여성 이용자들에게 보다 빈번

하게 나타나며, 우울, 불안, 섭식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장애를 유발한다고 보고되

었다(Fredrickson & Roberts, 1997; McKinley &

Hyde, 1996). 특히, 외모·신체 상향비교는 지나치

게 높은 외모·신체 기준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데(McKinley & Hyde, 1996), 이것이 신체감시와

결합되면 부정적 신체상과 외모 관련 자괴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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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함으로써, 과도한 체중 감량 또는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Tiggemann & Kuring, 2004). 신

체감시는 타율적이고 왜곡된 신체 표준의 내재화

를 조장하고, 신체 수치심, 신체 불만족, 사회적

외모·체형 불안감, 신체 존중감 저하, 과도한 성형

집착, 이상섭식행동 등 부정적인 심리, 태도, 행동

등을 초래한다(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김완

석, 유연재, 박은아, 2007; 손은정, 2011; 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 McKinley & Hyde, 1996).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SNS 상향비교

에 적극적일수록 타인과의 신체대화에 빈번하게

참여하고, 그를 통해 타인·관찰자의 객체화된 외

모 평가 관점 및 사회가 강요하는 타율적 외모

기준 등을 내재화하게 되며, 이는 자발적 신체감

시를 촉발시켜 부정적 신체상과 외모 관련 자괴

감에 의한 과도한 체중 감량이나 이상섭식행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과 논

리적 흐름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여

대생들의 SNS상의 신체 상향비교가 신체대화와

신체감시를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이상섭식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개

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기준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연구문제 1. 이미지 기반 SNS에서의 상향비교,

신체대화, 신체감시 및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신체대화와 신체감시는 이미지 기

반 SNS에서의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

계를 다중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

다. 연구모형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여자 대학생들의 외모 상향비교가 신체

불만족과 섭식장애를 예측한다고 보고한 Han

(2003)의 연구, 여성들의 외모 상향비교가 부정적

자기 평가, 체중 증가, 우울증 심화, 신체 불만족,

이상섭식행동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한 Leahey 등

(2007), Tiggemann과 Kuring(2004)의 연구 등을

참고하여,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영

향 관계를 예측하고 이를 모형으로 도식화하였다.

SNS 상향비교

신체대화

신체감시

이상섭식행동

그림 1. 연구모형

둘째, SNS 상향비교가 신체대화 참여를 촉진한

다고 보고한 Corning과 Gondoli(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SNS 상향비교와 신체대화 간의 영향

관계를 예측하였다. 셋째, SNS 신체대화에 대한

빈번한 참여가 외부 관찰자의 관점을 내재화함으

로써,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도록 유도한다

고 보고한 McKinley와 Hyde(1996), Fredri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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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oberts(1997)의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신체대

화와 신체감시 간의 영향 관계를 예측하였다. 넷

째, 여자 청소년의 SNS 신체대화가 이상섭식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효진과 임성문

(2015)의 연구, 신체대화가 단식, 구토 등과 같은

섭식장애 행동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Madowitz 등(2012), Mills와 Fuller-Tyszkiewicz

(2016)의 연구, 여성들의 신체대화 참여 빈도와 신

체 불만족, 섭식장애 등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규

명한 다수의 연구(Clarke et al., 2010; Ousley et

al., 2008; Salk & Engeln- Maddox, 2011)를 두루

참고하면서, 신체대화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예측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내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2020. 4. 22. 승인번호: 1040460-A-2020-006). 온

라인 리서치 전문 회사 EMBRAIN을 통해 인스타

그램을 이용하는 만 25세 이하 여대생 220명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실시 전, 인터넷 안내

페이지에서 개괄적인 연구 목적, 필요성, 비밀 보

장 등의 사항을 안내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설문 대상 선별을 위한 정보를 수집

하였고 대상이 아닌 경우 참여를 종료시켰다. 연

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상세 연구 목적을 안내하

고 설문조사 첫 페이지에서 동의 여부를 재차 확

인한 후 이에 동의한 사람만 참여하게 하였다. 설

문 시간은 일 인당 평균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

며, 결측된 자료는 없었다. 설문 종료 후 참여자들

에게 보상으로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측정도구

이상섭식행동. 이상섭식행동의 측정 도구로는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한 도구를 이민

규 등(1998)이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수정하여

표준화하고, 이민규, 고영택, 이혜경, 황을지와 이

영호(2001)가 타당화한 한국판 식이 태도 검사

(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절

식(13문항), 폭식(6문항), 섭식 통제(7문항) 등 3종

하위 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4

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는 3점, ‘거의 그렇다’는 2점, ‘자주 그렇다’

는 1점,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절식 .80, 폭

식 .60, 섭식 통제 .70, 전체 .88로 나타났다.

SNS 상향비교. SNS 상향비교의 측정 도구로

는 Mai-Ly, Robert와 Linda(2014)가 개발한 도구

를, 정소라와 현명호(2015)가 국내 실정에 맞게 번

역·수정하고, 정소라와 현명호(2017)가 다시 인스

타그램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총 6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신체대화. 신체대화의 측정 도구로는 Royal,

MacDonald와 Dionne(2013)이 개발한 Fat Talk

Questionnaire(신체대화 질문지)를 번안하여 인스

타그램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

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114 -

척도를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임상심리학 박사

과정 1명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역번역하였다. 두

종류의 번역본 질문지를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가

재검토하여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수정하였다. 이

같은 검증 과정을 거쳐, 총 14문항으로 확정되었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

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신체감시 . 신체감시의 측정 도구로는

McKinley와 Hyde(1996)이 개발하고, 김완석 등

(2007)이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 타당화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K-OBCS)

의 하위 척도인 ‘신체감시(Body Surveillance)’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6

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들을 SPSS 21.0과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변수의 기본적

특성과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검증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

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분석하였다. 셋째, 측정 변수들의 기본적인 상관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였다. 유의확률 p

가 0.05 미만임을 전제로, 변수·요인들 간의

Pearson 상관 계수가 ±0.7∼±0.9이면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고, ±0.4∼±0.7이면 상관관계가 비교적

강하며, ±0.1∼±0.4이면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해석한다(장성화 등, 2016). 넷째, SNS 상향비교

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신체대화와 신체

감시의 다중 직렬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5)의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

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

였다.

결 과

상관분석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는 왜도의 절댓값

이 3, 첨도의 절댓값이 10을 넘어가지 않아 정규

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6). 이어서

Pearson 상관 계수 분석 결과, 6쌍의 상관관계가

0.35∼0.62 사이에 분포함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변수·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타당성이 일

정하게 확보되고, 연구 가설과 연구모형 설계의

방향성도 올바르게 구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신체대화와 신체감시의 다중 직렬 매개 효과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신체대화와 신체감시의 다중 직렬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살펴보기 위하여 Ha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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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 개발·배포한 SPSS PROCESS Macro 모

델 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NS 상향비교를 독

립변수(X)로, 이상섭식행동을 종속변수(Y)로, 신

체대화(M1)와 신체감시(M2)를 선행·후행 매개변

수로 각각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95%의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1만

회의 Bootstrapping과 편향 수정(bias-corrected)

을 수행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와 표 3을 토

대로, 다중 직렬 매개 효과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X)인 SNS 상향

비교가 종속변수(Y)인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 관계(X→Y)를 분석한 결과(표 3의

직접효과) 해당 모형의 계수(c’=.01, p=.607)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3∼.06)에 0이 포함

되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

었다. 즉 SNS 상향비교는 신체대화, 신체감시와

는 무관하게 이상섭식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NS 상향비교만으로

는 이상섭식행동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독립변수(X)인 SNS 상향비교가 선행 매

개변수(M1)인 신체대화를 거쳐서 종속변수(Y)인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개별 매개 효과(X→M1→

Y)를 분석한 결과(표 3의 간접효과 중 경로 1),

해당 모형의 계수(a1b1=.40(.23)=.093)의 부트스트

랩 신뢰구간(.051∼.142)에 0이 포함되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감

시와는 무관하게, SNS 상향비교는 신체대화를

촉진하고(a1=.40, p<.001), 신체대화는 이상섭식행

동을 유발하는(b1=.23, p<.001)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독립변수(X)인 SNS 상향비교가 후행 매

개변수(M2)인 신체감시를 거쳐서 종속변수(Y)인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개별 매개 효과(X→M2→

Y)를 분석한 결과(표 3의 간접효과 중 경로 2),

해당 모형 계수(a2b2=.26(.07)=.019)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05∼.038)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신체

대화와는 무관하게, SNS 상향비교는 신체감시를

촉진하고(a2=.26, p<.001), 신체감시는 이상섭식행

동을 유발하는(b2=.07, p<.001)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SNS 상향비교(X)가 신체대화(M1)와 신

측정 변수 1 2 3 4

1. SNS 상향비교

2. 신체대화 .46**

3. 신체감시 .42** .35**

4. 이상섭식행동 .35** .62** .36**

평균(M) 3.16 1.61 4.02 .33

표준편차(SD) .99 .86 .78 .36

왜도(Skewness) -.21 1.66 -.47 1.75

첨도(Kurtosis) -.55 2.28 .75 3.71

**p<.01.

표 1. 측정 변수의 상관(N=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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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시(M2)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이상섭식행동

(Y)에 미치는 다중 매개 효과(X→M1→M2→Y)를

분석한 결과(표 3의 간접효과 중 경로 3), 해당

모형 계수(a1b2c2=.40(.18).07=.005)의 부트스트랩 신

뢰구간(.001∼.010)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SNS 상향

비교는 신체대화를 촉진하고(a1=.40, p<.001), 신체

대화는 다시 신체감시를 유발하며(d21=.18, p<.001),

신체감시는 이상섭식행동을 초래하는(b2=.07,

p<.001)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로부터 신체대화와

신체감시의 선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섯째, 모든 개별 매개 효과들의 총합

(.093+.019+0.005)인 총 간접(매개) 효과의 계수는

.116이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77∼.162)도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SNS 상향비교는 신체대화와 신체감시를 순

차적으로 경유하여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NS 상향비교가 이상

섭식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관

계로(c’=.01, p=.607), 신체대화와 신체감시는 완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95% 신뢰구간

F R2
LL UL

이상섭식행동 상향비교a .128 .023 5.567*** .083 .173 30.995*** .125

신체대화 상향비교a .399 .052 7.667*** .297 .502 58.784*** .212

신체감시
상향비교a

신체대화

.261

.178

.053

.062

4.886***

2.889**
.156

.057

.366

.299
28.706*** .209

이상섭식행동

상향비교a

신체대화

신체감시

.012

.232

.072

.023

.025

.027

.515

9.253***

2.645**

-.033

.183

.018

.056

.282

.125

50.575*** .413

주. LL=Lower Limit, UL=Upper Limit.
a SNS 상향비교
***p<.001, **p<.01.

표 2. SNS 상향비교(X)와 이상섭식행동(Y)의 관계에서 신체대화(M1), 신체감시(M2)의 다중 직렬 매개 효과 분석 결과

effect SE t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128 .023 5.567*** .083 .173

직접효과 .012 .023 .515 -.033 .056

간접효과

총 간접효과 .116 .022 .077 .162

X →M1→Y .093 .023 .051 .142

X →M2→Y .019 .009 .005 .038

X →M1→M2→Y .005 .002 .001 .010

주. X=SNS 상향비교; M1=신체대화; M2=신체감시; Y=이상섭식행동
***p<.001.

표 3. 간접효과 경로와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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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매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

과적으로 SNS 상향비교→신체대화→신체감시→

이상섭식행동 간의 전체 경로의 총효과도 유의하

고(c=.13, 부트스트랩 .08∼.17), 전체 경로 모형의

설명력(R2)도 41%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모형인

다중 직렬 매개 효과(X→M1→M2→Y)의 통계적

유의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결과 모형

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25세 이하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양자의 관계에서 신체대화, 신체감시가

지니는 개별 매개 효과(SNS 상향비교→신체대화

→이상섭식행동 간의 경로, SNS 상향비교→신체

감시→이상섭식행동 간의 경로) 및 다중 직렬 매

개 효과(SNS 상향비교→신체대화→신체감시→이

상섭식행동의 전체 경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종합하여 학술적, 실무적 함의를 논의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대화는 신체감시와는 무관하게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를 통

해 자신보다 우월한 외모적, 신체적 매력을 지닌

타인들과 상향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 자신

감 하락 및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빠지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과 위로를 받고자 불특정 다수의

신체대화를 더욱 빈번하게 시도한다고 보고한 다

수의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Arroyo &

Brunner, 2016; Corning & Gondoli, 2012; Lee et

al., 2013). 아울러, 여자 청소년들의 SNS 신체대

화가 이상섭식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한

김효진과 임성문(2015)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 청소년들과 여대생들은 대

표적인 이미지 기반 SNS인 인스타그램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청

소년·여대생들은 과대 포장되거나 미화된 이미지

및 그들이 전달하는 가치 편향적 메시지의 부정

적 영향을 받게 되어, 자신의 신체상을 왜곡하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에 빠지게 되며, 그러한

a1=.399
**

b2=.072
**

a2=.261
**

c=.128***

d21=.178
**

 SNS 상향비교

신체대화

신체감시

이상섭식행동

b1=.232
**

c’=.012

그림 2. 최종 모형

**p<.001, **p<.01, c=총효과, c’=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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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불안함과 괴로움 등을 먹는 즐거움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상섭식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Lee et al., 2013). 이처럼 SNS의 과도하고도 부

적절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훼

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일 뿐 아니

라,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

이기 때문에, SNS 상향비교와 부정적인 신체대화

를 거쳐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사전

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상담 프

로그램이나 사회적, 기술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신체감시는 신체대화와는 무관하게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번한

SNS 상향비교를 통해 타인이나 관찰자들의 객체

화된 시선 또는 사회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왜

곡된 신체적, 외모적 기준을 타율적으로 주입받은

사용자들은 스스로 자기 신체의 감시자가 된다고

보고한 Tiggemann과 Kuring(2004), Tylka와

Sabik(2010), 신체감시가 신체 수치심을 매개로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김시연과

서영석(2011), Moradi, Dirks와 Matteson(2005)의

연구, 신체감시와 폭식 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를

입증한 손은정(2013)의 연구들을 부분적, 간접적으

로 지지한다. SNS의 부적절한 활용과 사회적 상

향비교로 인해, 왜곡된 신체상과 외모 강박증을

내재화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적인 신체상을 상실

하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객체화·도구화하는 것

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자존감, 가치관

등과 관련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SNS 상향비교와 신체감시 등이 이상섭식행동으

로 악화되지 않도록 개인적, 공공적 대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신체대화와 신체감시는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선후 관계

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빈번한 신체대화 참여를 통해 신체감시에 빠

질 수 있다고 보고한 Wang 등(2019)의 연구, 신

체감시가 신체 수치심이나 사회적 외모 불안, 신

체 불만족, 신체 존중감 저하 등을 촉진함으로써,

과도한 성형 집착, 이상섭식행동 등 부정적 결과

를 초래한다고 보고한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 등을 부분적, 맥락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자

신보다 우월한 신체적, 외모적 특성이나 매력을

지닌 타인과의 상향비교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성취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갖도록 유도하

여 자존감, 자신감 하락, 부정적인 자기 평가 등

을 유발함으로써,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들(Bailey &

Ricciardelli, 2010; Blechert et al., 2009; Fardouly

et al., 2017; Haferkamp & Krämer, 2011; Kim

& Park, 2016; Leahey et al., 2007; Tamplin et

al., 2018)과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신체대화, 신체감시가 개별적으로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동시에, 상호 순차적으로 양자를 매개하는 관계를

본 연구를 통해 동시에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SNS 상향비교가 이상섭식행동으로까지 악화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외모와 신체에 관

련된 다양한 심리, 감정, 태도(신체 수치심, 신체

불만족, 사회적 외모 불안, 신체 존중감 저하, 자

율적 신체 의식 결여, 성형 집착 등)의 층차와 위

계를 확인하면서, 신체대화와 신체감시가 이들을

중간에서 유의하게 부추기고 심화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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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확인하였다. SNS를 통해 진행되는 타율적

신체대화와 신체감시 간의 연속적, 순환적 관계에

대한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특히 신체대화를 통

해 사회적 외모 불안, 객체화된 신체 의식 등을

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방지하면서,

각 개인에게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자존감

이나 심리적 안정감 등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도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정 개인의 부정적 신체대화를 촉발하는

요인(친구의 발언, 자신의 부정적인 믿음, 가족의

비난 등)들을 파악하고 신체대화의 빈도나 중증도

등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신체대화

의도를 느낄 때마다 주변인들의 지원과 상호 협

력하에 인지행동치료의 사고 중지 기법(Thought

Stopping Technique) 등을 이용하여 신체대화를

중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해야 할 것

이다. 부정적인 습관을 극복하려는 개인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긍정적 의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기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body positivity movement)’을 안내하고 권

장하는 등 신체에 대한 자율적, 긍정적 메시지를

전 사회적으로 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

방면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대

안과 해법의 모색을 통해, 청년층의 신체적, 심리

적 건강 및 인생의 가치관 등을 크게 훼손하는

이상섭식행동과 객체화된 신체 의식, 사회적 외

모·신체 불안감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개인

적, 사회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NS를 자주 활용하는 여대생

들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본

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만을 조

사 대상으로 삼은 표본 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연구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었을 가능성

도 배제하기 어렵다. 온라인 조사 중에서도 개인

이 설문을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서치 전문 회사

에 위탁하여 설문 대상 선별을 위한 정보를 우선

수집한 뒤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참여를 강제 종료

시키는 등의 안전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위험

성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하였다.

셋째, SNS 신체대화 질문지는 국내에서 타당화

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 연구자가 번안한 질문지를 영어에 능통한 임

상심리학 박사 1명이 역번역하였고, 두 종류의 번

역본을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가 재검토함으로써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약식으로

개발한 신체대화 질문지의 신뢰도는 양호하였고,

연구 결과도 유의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

적인 타당화 연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짐

에 따라 폐해나 부작용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상섭식행동도 대표적인 폐해이자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제의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부

족한 점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SNS 상향비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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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신체대화와 신체

감시의 순차적인 다중 직렬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

로써, SNS 서비스의 부작용을 세밀하고 다각적으

로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SNS 서비스

및 이상섭식행동 관련 연구 분야의 주제를 확장하

고 방법론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본 연

구의 학술적, 이론적 시사점일 것이다.

둘째, SNS 상향비교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

에서 신체대화와 신체감시의 순차적, 선후적 매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SNS 이용자들의 이상섭식

행동에 대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을 사전에 진단·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행동적, 심리적 토대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러한 자료는 청소년·청년층의 이상섭식행동은 물

론, 외모·신체 관련 인지적, 심리적 문제나 병리

현상 등을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유·중재를

제공하는 데 유효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실무적, 교육적 시사

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이 청소

년·청년층의 외모 관련 심리적, 인지적 문제를 해

소하고 이상섭식행동도 사전에 예방하는 과정에

서 유효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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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mage-Based SNS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Role of Body Talk and Body Surveillance

Sumin Lee Ok-kwi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body talk and body surveill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mage-based SNS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For this purpos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220 female college students aged

19 to 25 years. They completed 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KEAT-26),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nstagram, Body Talk Questionnaire on Instagram, and Body

Surveillance scal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mage-based

SN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body talk, body surveillance,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Second, sequential meditating effects of body talk and body surveill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on image-based SNS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disordered eating behavior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body talk on image based SNS, disordered eating behavior, upward social

comparison, body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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